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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Haenyeo(women diver) culture has been designated a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ICH) in 2016. 

However, the number of new Haenyeo is decreasing due to the hardships and difficulties of Haenyeo job, and the aging factor 

of Haenyeo is threatening the cultural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The study aims to analyze JejuHaenyeo’s awareness on 

self, community and UNESCO ICH designation. The study further aims to check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Haenyeo's self-awareness 

per age group to conclude an effective strategy for permanence of Haenyeo culture. 228 JejuHaenyeo were interviewed at 

“The 10th JejuHaenyeo World Festival” around the Jeju Haenyeo Museum in Gujwa-eup, Jeju-si. The test result shows the 

difference per age group on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The younger the generation of Haenyeo 

it gets, the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of Haenyeo gets lowerer. Without an immediate improvement 

to supplement JejuHaenyeo's awareness on self and UNESCO ICH designation status,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of JejuHaenyeo 

culture may not be an easy task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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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는 물질이라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해녀 진입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해녀의 노령화로 인하여 제주해녀문화의 보존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들의 

자아인식과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을 살펴보고 제주해녀의 연령별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제주해녀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9월 30일 제주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한 

해녀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주해녀는 연령대별로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전승해야 할 6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해녀로서의 자긍심, 

직업 만족도 등의 자아인식과 유네스코 등재 효과 인식이 70대 이상 고령 해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공동체 의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식, 자아인식, 제주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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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제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수는 2017년말 기준 1,470

만 명에 이른다[1]. 제주가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관광

객들이 제주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제주의 중요한 관광자

원이며 특히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

정된 제주해녀문화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어업채집활동을 통

한 생업활동적인 면과 기술,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가

치를 더욱 부각시켰다[2][3].

제주해녀의 발생 배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제주

도의 지역성, 즉 고립된 섬과 유배지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농

사가 불가능한 화산회토의 섬사람들의 생계는 당연히 바다로 

나가 식량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 또한 산과 숲, 내

와 못, 높고 낮은 언덕, 나무와 돌, 바다 등 모든 사물에 안녕

을 의존했고[4], 이는 제주해녀의 작업안전을 비는 해신제 등

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제주해녀는 간조를 이용하여 별도의 생명장치 없이 호미로 

약 2분간 호흡을 멈춘 상황에서 성장한 조개류와 미역 등을 

선별 채집하는 물질을 진행한다. 작업의 어려움과 다양한 직

업 배경으로 새로운 해녀 진입 인구수는 적고 기존 해녀는 노

령화로 그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녀는 지속가

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채집을 통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

으며, 해녀의 안전과 어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녀의 작업

은 공동 작업형태로 진행되고 물때를 맞춰 마을해녀 공동체

가 함께 채집, 판매를 거치며 판매수입은 기여도에 따라 공평

하게 분배된다. 또한 제주해녀의 높은 위험부담의 물질 속성

상 협력과 협동이 끈끈한 집단문화를 보유하고 공동체 소속

감이 높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5][6].

제주해녀가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는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환경, 문화, 농업에 걸친 세계적 자격의 

최다 유산 보유지역으로 부상되었고, 자연환경 관광과 유네스

코 유산관광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독특한 해녀의 어업기술, 어업활동, 채집해산물은 제주도 

관광의 매력물로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녀는 생활인으로 

우리 옆에 있어온 평범한 이웃 할머니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주해녀문화의 중요성에 비하여 2016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으로 지정된 이후, 제주해녀들의 자아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의 가치는 주관적이며 다

양한 관점과 영역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무형적 가치 및 물질

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 가치는 장인기술, 종교적 헌신과 신앙심, 민족적 자긍

심을 유발하는 의미적 요소가 포함되며 살아있는 무형문화유

산은 시대적 특성에 따라 가치의 내용과 그 중요성이 변화한

다. 따라서 고유 가치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식

구조와 세대 간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제주해

녀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들은 시대와 내용에 있어 계

속 진화를 위한 충돌이 발생하므로 소수의 가치 고집이나 시

대적 사상에만 부합하는 보존은 바람직하지 않다[7].

이에 본 연구는 우선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

주해녀의 자아인식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로 인

한 영향 인식을 연령별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제

주해녀문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제주해녀와 자아인식

제주해녀는 성게, 전복, 소라, 미역, 문어 등의 해산물을 채

집하는 잠수어업종사 여성을 지칭하며, 최고 전성기였던 1970

년대엔 15,000명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제주해녀의 수는 

4,005명 내외이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57%인 

2,298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8]. 더구나 40대 이하의 신규해녀

(해남 포함) 12명으로 전체 현직 해녀 중 0.3%에 불과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이 연령대 별

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신규 해녀 유입을 위

한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한다. 

Philippe Rochat(2003)은 인간의 자아인식(self-awareness)

은 탄생부터 약 4-5년간 5단계의 인식구성을 통해 형성되며, 

다수의 연구에서 거울반사실험(mirror experiment) 및 포스

트잇(Post it)을 통해 아동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이미 자아

인식을 구성하고 인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9]. 무지단

계(confusion)에서 시작된 자아인식은 차별성을 인식하는 1

단계(Differentiation)와 상황을 이해하는 2단계(Situation). 자

아를 확립하는 3단계(Identification), 의식의 확립이 이루어지

는 4단계(Permanence)를 거쳐 객관적 자아를 인식하고 타인

을 인지하는 5단계(Self-consciousness)를 거친다. 이러한 시기

를 거치며 영유아는 부모로부터 사회적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

므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과 도덕성이 형성되

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기본적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게 된다

[10]. 다수의 인식관련 연구들이 심리와 정서적 요인에 대해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11] 본 연구는 Philippe Rochat가 제

시한 5단계 자아인식 발전 단계에 근거하여 해녀들의 자아인

식을 확인하고 거친 환경과 열악한 여성의 사회참여 구조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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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가정에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한다는 책임

감과 비슷한 입장의 동료들에 대한 강한 애착심, 자아와 타아

의 공동의식이 제주해녀들의 자아인식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아인식(self-awareness)은 스스로 개인 의식의 객체를 만

들고 자신을 향하여 강화된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노

출(self-disclosure)과 같은 행동적 결과나 다른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12].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인식을 자아존중감, 자아정

체감, 진로정체감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또 다른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아인식의 하위 영역을 자아존중

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으로 측정하기도 하

였다[13][14].

자아는 타아에 의해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 즉 보편적인 면

을 승인받는 동시에 타아와 구별되는 자신의 특수성을 승인

받음으로써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타인과의 정상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을 해녀로서의 인

정, 자긍심, 가족으로 부터의 인정, 직업 만족도, 전통 지속과 

문화전수자로서의 자아인식, 전문성 보유 등의 항목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의식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물질의 속성상 제주해녀는 협력과 

협동 작업정신이 유난히 끈끈한 집단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의리가 탁월하게 높다는 특징이 제주

해녀문화 곳곳에 내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해녀는 물질의 기본상식과 기술을 선배 해녀를 

통해 배우며, 특히 생존과 직접 연결된 모든 지식을 선배를 

통해 배우기 때문에 제주해녀는 공동체 생활에 정직하고 성

실하게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과 문

화는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주해녀는 현재 102개 마을 어촌계 중심의 공동체에 참여

하며 개개인 해녀는 잠수기술, 문화, 공동체 인식 등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소속마을의 어촌계와 해녀공동체에 가입되어야 

비로소 해녀로써 경제활동과 채집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

어 해녀공동체가 마을과 주민을 위한 도움, 공동작업 등의 공

공의제와 도움방안을 정하면 마을 주민과 그 과제를 나누어분

담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남성 중심의 품앗이가 제주에서는 

여성 중심의 수놀음 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해녀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

운동에 참여하여 여성의 구국활동의 훌륭한 예가 되기도 한다.  

제주해녀는 간조를 이용, 생명장치 없이 호미 하나로 약 2

분간 호흡을 멈춘 채 물 아래 머무르며 성장을 마친 조개류와 

미역 등을 선별 채집한다[15]. 이렇게 채집된 수확물은 마을 

해녀 공동체 차원으로 공동 선별 과정을 거치고 어촌계 직판

형태로 판매되어 작업에 참여한 해녀 모두에게 공정한 수입

의 분배가 이뤄진다.

또한 해녀의 공동체에 관한 기본적 의식 속에는 동료들이 안

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하루의 일상

에 대한 안전을 각자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는 Mill(1884)의 ‘Direct method of agreement’와 

일치하며[16] 본 연구에서는 ‘우리 마을 해녀는 신규 해녀의 

어려움을 도와준다’, ‘우리 마을 해녀는 서로 의지하고 지낸다’, 

‘우리 마을 해녀는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항목

을 통해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3.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식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며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

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

양하며 ‘세계유산’은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이

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다[17]. 2003년 파리에서 진행된 제32차 유네스코 회

의에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이 채택되었다[18]. 무형

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 유지, 인류의 창의

성 확보, 문화적 다양성 확충을 주요 목표로 가지고 있으며, 다

수의 문화유산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무

형문화유산 제도를 널리 알리고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공감으로 세계적 차원의 보호조약을 채택하였다. 

보호조약의 주요 목표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이며 유산 보유 

커뮤니티, 그룹, 개인의 가치인정, 무형문화유산의 지역, 국가, 

국제단계의 인식을 고취하고 공유하여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

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과 공조를 유지한다[19]. 무형문화유

산의 영역은 언어적 특성을 지닌 구전 관습과 문화, 공연, 사

회적 관습, 종교의식,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 

전통공예가 포함된다[20].

유네스코 보호조약은 유산 등재로 유산의 가치와 의미, 보

존의 필요성, 유산의 무한 가치 등을 알리고 또한 미래 세대까

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해

당 문화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며 해당 유산이 전 인류적으로 보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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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10th JejuHaenyeo World Festival

Characteristic n(%) Characteristic n(%)

Age Group

Under 60 74(32.5%)

Job 

Experience

Under 10 year 14(6.1%)

60s 64(28.0%)
11-15 year 8(3.5%)

Over 70 90(39.5%)
16-20 year 10(4.4%)

Academic 

Background

None 43(18.2%)

21-25 year 21(9.2%)Elementary 107(47.2%)

Middle school 57(24.9%)
26-30 year 17(7.4%)

High school 17(7.4%)
31-35 year 12(5.2%)

University 4(1.7%)

36-40 year 26(11.4%)

Monthly Income

Under 500,000 won 79(34.5%)

500,000 - 1,000,000 won 71(31.0%) 41-45 year 26(11.4%)
1,000,000 - 1,500,000 won 22(9.6%)

46-50 year 27(11.8%)
1,500,000 - 2,000,000 won 21(9.2%)

Over 50 year 67(29.4%)2,000,000 won 33(15.7%)

Total 228(100) Total 228(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전수할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되기까지 유네스코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규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제주해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유네스코 등재 후 해녀로써 자긍심이 상승함’, ‘유네스

코 등재로 해녀에 대한 관광객 인식이 더 좋아짐’,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만의 전문성 인정한 것’, ‘유네스코 등재로 제

주 관광이 더 홍보됨’ 등의 문항을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내용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조사일 현재 제주해녀로 활동

하고 있는 자이며, 최종학력, 연령대, 해녀경력, 월 소득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항목과 제주해녀의 자아인식, 공동체의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영향 인식 등에 대

한 설문문항을 제시하였다.

2. 조사대상과 방법

본 설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 일

원에서 2017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주해녀축제’에 참가한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50부를 배포하였고 불

성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총 228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228부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Ver. 19(IBM SPSS Statistic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연령대별 표본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분석으로 Scheffe법을 적용하였다.  

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유효표본 총 228부에 대한 표본의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228명 중 60대 이하는 

32%에 해당하는 74명이었고, 60대는 응답자의 28%에 해당하

는 64명이었으며, 39.5%에 해당하는 90명이 70대 이상의 고

령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이 

43명(18.2%), 초등학교 졸업 107명(47.2%), 중학교 졸업 57

명(24.9%), 고등학교 졸업 17명(7.4%), 대학교 졸업 4명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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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JejuHaenyeo is respected in Jeju community

Under 60 74 3.43 1.315
12.884***

(.000)
60s 64 4.06 .906

Over 70 90 4.29 1.019

Proud in Haenyeo job

Under 60 74 3.73 1.193
6.842**

(.001)
60s 64 4.25 .933

Over 70 90 4.30 1.022

Family recognition as JejuHaenyeo 

Under 60 74 3.79 1.067
6.554**

(.002)
60s 64 4.15 .972

Over 70 90 4.35 .893

Satisfied with Haenyeo job

Under 60 74 3.78 1.170
4.734*

(.010)
60s 64 4.11 .985

Over 70 90 4.28 .953

 Haenyeo title means more than a job

Under 60 74 3.95 1.039
2.716

(.068)
60s 64 4.03 1.000

Over 70 90 4.29 .944

Haenyeo culture is passed down thru me

Under 60 74 3.59 1.204

9.636***

(.000)

60s 64 4.08 1.029

Over 70 90 4.31 .920

I am professional and an expert Haenyeo

Under 60 74 3.61 1.312
9.960***

(.000)
60s 64 4.11 1.002

Over 70 90 4.37 .942

*p<.05, **p<.01, ***p<.001

Table 2. Self-Awareness by Age Groups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월 50만원 이하라고 응

답한 사람이 79명으로 전체 34.5%에 이르렀으며, 31%인 71

명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다. 9.6%에 이르

는 22명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1명

(9.2%)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33명(15.7%)이 2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주해녀로 지낸 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14명(6.1%)이 10

년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11년에서 15년이 8명(3.5%), 16년

에서 20년은 10명(4.4%), 21년에서 25년은 21명(9.2%), 26년

에서 30년 17명(7.4%), 31년에서 35년 12명(5.2%), 36년에서 

40년 26명(11.4%), 41년에서 45년 26명(11.4%), 46년에서 50

년 27명(11.8%)으로 나타났으며 5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수도 

6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과 및 고찰

1. 제주해녀 연령대별 자아인식 비교

제주해녀의 자아인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60대 이

하에서는 제주해녀로써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이 3.43점인

데 비해 60대는 4.06점, 70대 이상은 4.29점으로 연령이 높아

질수록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제주

해녀라는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4.25점이었으나, 60대 

이하에서는 3.7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인정에 대한 인식점수도 60대 이하가 3.79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4.15점, 70대 이상이 4.35점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녀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70대 이상에서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4.11점, 60대 이하 3.78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해녀는 내게 직업 이상의 의미이다’라는 항목에

서는 60대 이하 3.95점, 60대 4.05점, 70대 이상 4.29점으로 통

계적으로 세 연령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나를 통해 제주해녀문화가 전승된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에서 4.31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대에서

는 4.08점, 60대 이하에서는 3.59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제주

해녀문화 전승에 대한 자아 인식이 낮아지는 나타났다. 

제주해녀의 직업적 전문성 보유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4.37점을 나타났으며 60대에서는 4.11점, 60대 이하

에서는 3.61점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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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Higher Haenyeo pride post UNESCO ICH designation

Under 60 74 3.93 .962
4.002*

(.020)
60s 64 4.16 .937

Over 70 90 4.35 .906

Tourist awareness on Haenyeo is more positive post UNESCO ICH 

designation

Under 60 74 3.82 .984

6.394**

(.002)

60s 64 4.30 .867

Over 70 90 4.29 .915

UNESCO ICH designation acknowledges JejuHaenyeo's expertise

Under 60 74 4.11 .930
3.128*

(.046)
60s 64 4.23 .886

Over 70 90 4.44 .809

UNESCO ICH designation acknowledges the spirit of Haenyeo 

community

Under 60 74 4.00 .936
5.173**

(.006)
60s 64 4.22 .899

Over 70 90 4.44 .800

 UNESCO ICH designation promotes Jeju tourism more positively

Under 60 74 4.15 .917
3.184*

(.043)
60s 64 4.28 .893

Over 70 90 4.48 .770

*p<.05, **p<.01, ***p<.001

Table 4. Awareness on UNESCO ICH Designation by Age Groups

Questions Age Group No. Mean
Standard 

Deviation
F(p-value)

Haenyeo depend on and support each other in my village

Under 60 74 4.15 1.143
2.303

(.102)
60s 64 4.22 .899

Over 70 90 4.46 .837

Haenyeo are actively participate in  community issues in my village

Under 60 74 4.38 .902
.460

(.632)
60s 64 4.27 .913

Over 70 90 4.40 .872

Haenyeo help new Haenyeo's difficulties

Under 60 74 4.00 1.027
2.095

(.126)
60s 64 3.98 1.076

Over 70 90 4.28 1.011

*p<.05, **p<.01, ***p<.001

Table 3. Awareness on Community by Age Groups

2. 제주해녀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 비교 

제주해녀 공동체 의식을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Table 3), 

‘우리 마을 해녀는 서로 의지하고 지낸다’라는 항목에서 60대 

이하는 4.15점, 60대 4.22점, 70대 이상은 4.46점으로 나타났으나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해녀는 마을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항목에서

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은 4.27점을, 60대 이하가 4.38점, 60대

가 4.27점으로 세 집단 모두 유사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

며, ‘우리 마을 해녀는 신규 해녀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60대 이하에서 4.0점, 60대 3.98점, 70대 이상 

4.28점으로 나타나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연령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제주해녀 연령대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연령

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Table 4), 먼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 등재 후 제주해녀의 자긍심이 더 높아졌다’는 항목에

서 70대 이상이 4.35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60

대는 4.16점, 60대 이하는 3.93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산 등재 이후 제주해녀에 대한 관광

객의 인식이 더 좋아졌다’라는 항목에서는 60대 이상이 4.30

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4.29점으로 60대와 유사하였

으나 60대 이하에서는 3.8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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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44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했고 60대

가 4.23점, 60대 이하가 4.11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해녀의 공동체 정신을 인

정한 것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44점, 60대 

4.22점이었으며 60대 이하는 4.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제주 관광이 더 홍보가 된

다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60대가 4.28점, 60대 이하가 4.15점으로 나타났다.

4. 기타 분석

기타 분석으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해녀가 되라고 추천

한다’라는 항목에서는 70대 이상이 4.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97점이었고, 60대 이하가 3.62점으로 연령이 낮아질

수록 제주해녀를 타인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녀문화의 번영과 전승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

속적이며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0대 이상이 4.53점, 60대 이하 4.49점, 60대 4.31점으로 전 연

령대가 행정기관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Ⅴ. 결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제주도의 

문화적 가치를 더욱 배가할 수 있는 더없이 훌륭한 자산이다. 

그러나 제주해녀는 평균 연령의 고령화로 앞으로 신규 해녀

의 유입 없이는 제주해녀문화의 전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으로 지정된 제주해녀문화의 주인공인 제주해녀를 대상으로 

자아 인식, 공동체 의식,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인식

을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제주해녀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는 

연령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60대 이하 

의 제주해녀들은 60대와 70대 이상의 고연령 제주해녀들에 

비해 ‘제주해녀로서의 자긍심’, ‘가족 및 사회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인식’, ‘제주해녀 직업 만족도’, ‘해녀로서의 전문성 보유 

인식’, ‘제주해녀문화 전승 인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

재에 대한 영향 인식도 60대 이하 연령대에서 더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같은 방법의 해녀 활동이지만 60세 

이하에서 70세 이상의 제주해녀에 비해 낮은 자긍심, 낮은 직

업 만족도를 보인 원인 중의 하나로 해녀라는 직업이 다른 직

업군에 비해 경제적 수입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조사 대상자의 65.5%가 월수입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하였듯

이 경제적 수입에 있어 다른 직업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집안의 경제적 부양 책임의 일부를 담당해야하는 

60세 이하의 해녀들과 경제적 부양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세 이상 고령의 해녀들과의 삶의 단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인식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향후 심층인터뷰 및 해녀의 인식구성과 인생만족

도(Life satisfaction)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06년 해녀박물관을 개장하였으며, 제주해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2017년 해녀문화유산과를 신설하여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녀의 명맥 유지 및 고령 해녀들의 안전

을 위해 70세 이상 현업 해녀에게 10-20만원의 고령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주에서 해녀학교 양성교육과정을 수료

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2018년 

2월부터 30만원의 어촌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해녀 수 

급감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주해녀문화를 해

외 박람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홍보함으로써 제

주해녀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경제적,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제주해녀문화

를 전승 발전시켜 나갈 60세 이하의 연령대에 ‘제주해녀’라는 

자긍심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인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제주해녀의 존중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제주해녀의 가

치 확산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및 제주해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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